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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실현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추후 교과서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된 인정 교과서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는 형식이든 내용이든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의 개수 

대응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하나의 ‘주제’가 둘 안팎의 ‘중단원’으로 확산되는 ‘일대다’ 대응 수준을 

맺는 반면, 고등학교는 둘 안팎의 ‘주제’가 하나의 ‘중단원’으로 수렴하는 ‘다대일’ 대응 수준을 맺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내용 체계인 초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은 학년급별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교과서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초등학교급

별을 고려한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 주제 명칭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사서교사, 정보활용교육 교과서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rocess in which the curriculum standar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life’ are implemented as textbooks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of textbook publicatio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ccredited textbooks, it is essential for the curriculum standards and textbooks 

to align, both in form and content. 󰡔Library and Information Life󰡕(2011) are recognized textbooks systematically 

developed based on curriculum standards. To this end, the level of response to the numbers of ‘topic’ in the 

curriculum standard and the numbers of ‘midle unit’ in the textbook was identified. As a resul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xtbooks exhibited a “one-to-many” response level, where one topic spanned approximately 

around two middle units, while high school textbook tended to have a “many-to-one” response level, converging 

two topics into one middle unit. In the case of elementary schools, the curriculum standard follows a single 

content-system, whereas textbooks are developed separately for lower and higher-grade levels. Therefore, some 

adjustments, such as curriculum content and subject titles, need to be considered for each elementary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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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교과 교과서는 단위학교에서 실현되는 교과 교육의 기본서이자 교육과정을 구체화하는 안내서 

지위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교수활동의 확장성을 저해한다는 비

판도 함께 받는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교과서 

발행․인정하는 체계에 최소로 관여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런 흐름이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가 공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위상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교육부, 2017). 교과서라 함은 1교시에서 7교시(고등 기준)에 

이르는 고정된 시간표에서 교과 교사가 가르치는 서책형 저작물을 통칭하며, 국가가 지정한 교육

과정 기준에 따라 개발되고 과목 간의 명칭 경계가 분명하게 구획된 것이 특징이다.

비교수 교과 교사군 가운데 사서교사는 독서교육과 정보활용의 교육을 통하여 단위학교 내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원이다. 하지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 미편제

에 따른 수업 시수 확보의 어려움(이병기, 2007)과 사서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교육적 역할 참여 

기회의 부족(함명식, 2008),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의 어려움(소병문, 송기호, 2018) 등 현실적으로 

교육적 역할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보활용교육을 내용으로 한 

인정 교과서인 󰡔정보와 매체󰡕(1996) 1책, 󰡔정보와 도서관󰡕(2001) 3책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이 

두 종의 교과서는 정보활용교육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내에 반영의 어려움과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몰이해, 양성과정 내 사서교사의 학습 부족 등의 이유로 널리 활용되

지 못하였다(김성준, 2011, 277). 

이후 체계적인 교과서의 개발과 안정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전문단체와 학교도

서관계 수준에서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교과서 개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한국

도서관협회는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인 󰡔도서관과 정

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2007년에 개발․발행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기준에 근거하여 

초등 2책, 중등 2책으로 구성된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이 교과서는 

전문단체 수준이지만 교육과정 기준에 근거를 두고 개발한 점과 초등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세

분해 모든 학교 급별을 맞춰 발행한 점, 그리고 현직 사서교사가 교과서 집필진으로 대거 참여했

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에서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차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는 정보활용교육과 관련된 교과서의 후속 개발

은 이 교육과정 기준을 전거로 삼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추가 등과 같이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시(이병기, 2019;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 2021)되고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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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2007)이 󰡔도서관과 정보생활󰡕(2010) 
4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에 맺어지는 내용상의 일치 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다. 교과 교과서의 개발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시작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같은 영역과 같은 단원이라면 내용상으로 

일치해야 한다. 즉, 교과서 편찬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체계가 해당 교과서 단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진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은 교과는 대개 

교육청 수준의 인정 교과서로 발간되거나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개발된다. 󰡔도서관과 정보생활󰡕(2010)은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근거해 인정 교과서 

개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실현되는 양상을 외재적 응집성(extrinsic cohension)

이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외재적 응집성은 통일성(cohence)과 함께 텍스트 언어학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응집성은 형태, 형식의 연결과 일치를 뜻하고, 통일성은 내용이나 단어

의 의미 관계를 뜻한다(이순영 외, 2015, 169-170). 이 연구는 서로 다른 두 대상[外在的]인 교육

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제목과 목차 위계 형식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응집성

(conhension)이란 용어를 차용하였다(<그림 2>의 ①). 이와 대조가 되는 통일성은 교과서 내부에

서 의미상 관계의 일치와 관련이 있다. 내재적 통일성(intrinsic cohence)이란 교과서 한 단원에서

[內在的] 동일한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이 의미상으로 일치하는가를 확인하

는 과정을 뜻한다(<그림 2>의 ②).

<그림 1>은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

과정위원회, 2007, 54)와 교과서(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교과서편찬위원회, 2011, 3)를 병치하여 

교과서의 단원 층위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

<그림 1>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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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것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주제, 내용요소, 교육내용(이상 화살표 

순서)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교과서의 단원 층위는 중단원 명칭, 학습목표, 학습내용으로 

대비된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를 대비하여 외재적 응집성을 맺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연구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모형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4책) 

… ① …

 

영역 대단원

…

주제 중단원 ②

교육내용 학습목표/ 학습내용

<그림 2>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통일성 관계 모형도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류는 국가 수준의 교과서 검인정 심의과정 대상이 아니기에 외재적 

응집성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

정보활용교육 내용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편제 필요성을 제안한 이병기(2005)를 시작으로, 정보

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발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교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김성준, 2011; 송기호, 2011; 이병기, 2007).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필요성은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기대와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강봉숙, 2018; 함명식, 2008), 문헌

정보학계와 학교도서관 관련 모임 등은 교육과정에 근거한 체계적인 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도서관협회는 한시적 기구로서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인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2007)을 개발한 후 출판

하였다. 이 교육과정 기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와 내용을 참고해 교육목적(목표), 교육

내용(내용 체계),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에 관한 체계를 담고 있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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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 간의 협력에 의한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교육과정 기준에 담은 것도 특징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이하 교육과정 기준)은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정보과제를 설정하고, 정보탐색전략을 수립하여 정보에 접근하며, 정보의 내용을 분석, 

해석, 평가하고 정보를 새롭게 조직, 창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표현 전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과 교과서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14).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내용 체계는 학교급별로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육내용’의 순서로 층위를 이룬다. 최상위 층위인 ‘영역’은 학교급별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공통 내용이며 5개로 구성되었다. 다음 층위인 ‘주제’와 ‘내용요소’는 학교급별에 따라 점차적

으로 개수가 늘어나 내용이 심화되는 계열성을 이룬다. 교육과정 기준에서 공통으로 공유하는 

최상위 층위인 ‘영역’에 대응되는 학교급별 ‘주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영역
주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학교생활과 도서관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2. 도서관과 정보생활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2. 도서관과 정보활용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관 이용과 윤리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위생

Ⅱ. 

정보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제 만들기
1.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 파악

하기

1. 정보요구 확인

2. 정보탐색전략 수립

3. 참고자료 이용

2.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2.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찾기 4.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5. 탐색결과의 적합성 판단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 읽고 이해하기
1. 예측하며 읽기 1.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2. 정보자료의 구성요소

2. 비판하며 읽기 3. 독서활동과 전략

2. 정보 정리하기 4. 영상자료의 시청
3. 요약하며 읽기 5.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 표현하기
1. 정보종합 및 조직하기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의의

2. 정보종합 및 조직 방법

2. 정보 표현하기
3.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작성

2. 정보 평가하기

4. 정보표현과 전달전략

3. 정보활동 평가하기
5. 정보매체와 표현의 실제

6.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공정한 정보 활용 1. 정보와 저작권 1. 민주사회와 지적자유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2. 정보 윤리 2.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3. 인터넷과 정보윤리

※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2007, 15-18)를 정리함

<표 1> 학교급별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의 내용 체계 (영역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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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기준은 교과서 개발을 염두에 두어 내용 체계와 교육내용으로 분리하여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는 ‘영역> 주제> 내용 요소’를 표로 구성해 제시된 반면(한국

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15-18), 교육내용은 ‘영역> 주제> 교육내용’의 층위

로 구성되었다(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42-74). 특히,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은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응이 되며,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내용

을 장(章)을 달리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용요소와 교육내용으로 구분된 교육과정 

기준을 층위에 따라 통합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육내용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초등학교 생활과 
도서관

①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인 도서관이 초등학교 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학습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서관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한 경험과 느낀 점을 말할 수 있다.

 ∙도서관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와 역할을 이해하고 도서관에 친근함
을 갖는다.

<표 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층위

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2007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이병기(2005; 2007) 

등과 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기존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교과서 개발은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관종 부회(部會) 조직인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급별 현직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주된 내용으로 상정하였다. 즉, 정보활용관련 교과서로서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제 단계를 교과 내용 체계로 구성하고, 학습자가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을 

배우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활용능력은 정보문제 해결모형을 주된 학습 내용으로 설정된다. 정보문제 해결모형은 연구

자마다 그 단계 구분이 다르더라도 대개 정보 접근-분석-적용-평가의 단계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는 학교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정보문제 해결모형(김성

준, 2011; 임정훈, 2023; 정진수, 2014)을 참고하여 설정하였음을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는 정보문제 해결모형의 공통 단계(<표 3>의 

영역 Ⅱ~Ⅳ)를 핵심으로, 정보활용과 관련된 일반론(<표 3>의 영역 Ⅰ과 Ⅴ)이 모형의 전후 

영역으로 더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개발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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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용능력의 신장과 함께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과의 성격을 갖는다(한국도서관

협회 학교도서관교육과정위원회, 2007, 13). 또한 기존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

던 문헌정보학의 교육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김성준, 2011, 291).

영역
Irving의 9단계

(1985)

Kuhlthau의 ISP 모형 

(1988)

Eisenberg의 Big 6 Skills 

(1990)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Ⅱ. 정보탐색과 접근

1. 과제정의하기 1. 과제 시작 과제정의

2. 정보원 선정하기 2. 주제 선정 2. 탐색 전략 수립하기

3. 정보원 찾기
3. 주제 관련 정보 조사 3. 정보 탐색 및 접근하기

4. 선택하기

Ⅲ. 정보분석과 해석

5.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4. 관점 구조화

4. 정보 해석하기6. 기록하기
5. 정보원 수집

7. 의미 만들기

Ⅳ. 정보종합과 표현
8. 과제 표현하기 6. 표현 5. 정보종합하고 표현하기

9. 과정 평가하기 7. 평가 6. 평가하기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표 3>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과 정보문제 해결모형 비교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은 교육과정 기준을 토대로 정보에 대한 탐색 및 접근능력, 분석 및 

해석능력, 종합 및 표현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별 수준을 고려해 초등(저), 초등(고), 

중, 고등 4책으로 개발되어 서울시교육청 인정제 심의를 통과해 인정제 교과서로 출간되었다. 󰡔도
서관과 정보생활󰡕(2011)의 학교급별 내용 체계(목차)는 <표 4>와 같다.

초등학교 (저) 내용 체계 (대단원) 초등학교(고)  (대단원)

Ⅰ. 도서관은 내친구

Ⅱ. 책은 내친구

Ⅲ. 정보야, 놀자

Ⅳ. 즐겁고 신나는 독서생활

Ⅴ. 다양한 독서표현

Ⅵ. 올바른 정보생활

Ⅰ. 평생학습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

Ⅱ. 도서관 자료의 활용

Ⅲ. 정보과제 해결 따라 하기

Ⅳ.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

Ⅴ.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 생활

중학교 내용 체계 (대단원) 고등학교 내용 체계 (대단원)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Ⅲ. 정보분석과 이해

Ⅳ. 정보 종합과 표현

Ⅴ. 미래의 정보 생활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Ⅱ. 정보과제와 정보탐색

Ⅲ. 정보분석과 이해

Ⅳ. 정보종합과 표현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표 4>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종류와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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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검토

1.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실현 

교과서의 개발은 대상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시작된다. 대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편제된 교과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영역과 하위 주제가 해당 교과 교과서의 대단원 명칭과 하위 단원의 명칭이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인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어떻게 사회과 ‘통합사회’ 교과서의 

대단원과 중단원으로 대응되는가는 <그림 3>과 <표 5>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121)

통합사회 교과서
(육근록 외, 2015)

<그림 3>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교과서 실현 예시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2015, 121-136)

통합사회

(육근록 외, 2015)

성취기준 대단원 중단원

1. 삶의 이해와 환경

(1)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삶의 이해와 환경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2) 자연환경과 인간 Ⅱ. 자연환경과 인간

(3) 생활공간과 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2. 인간과 공동체

(4) 인권 보장과 헌법

2. 인간과 공동체

Ⅳ. 인권보장과 헌법

(5) 시장경제와 금융 Ⅴ. 시장 경제와 금융

(6) 사회 정의와 불평등 Ⅵ. 사회 정의와 불평등

3. 사회 변화와 공존

(7) 문화와 다양성

3. 사회 변화와 공존

Ⅶ. 문화와 다양성

(8) 세계화와 평과 Ⅷ. 세계화와 평화

(9)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표 5> ‘통합사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 단원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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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표 5>와 같이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의 단원 정보 사항이 대상 교과 교과서의 내용 

체계(단원 목차)와 일치하는 것을 두고 외재적 응집성을 맺은 것으로 파악한다. <표 5>와 같은 

사회 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의 일치 사례는 육근록 외(2015)를 제외한 남은 

󰡔통합사회󰡕 5종 교과서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는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과 교과 교과서 내용 

체계의 일대일 대응은 ‘교육과정의 구현 및 목표 진술’이라는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 

기준 때문이다(교육부, 2017, 75). 즉, 교과 교과서는 해당 내용 체계(단원 목차)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응집성을 맺어야만 검정에 통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같은 방법으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외재적 응집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기준은 앞선 <표 5>와 같이 최상위 층위인 ‘영역’을 공통으로 학교급별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는 계열성을 맺는다(<표 1> 참고).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기준 가운데 

‘영역 1. 도서관과 정보활용’을 대상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표 5>와 같이 일대일 대응의 외재적 응집성을 맺는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영
역
1

도
서
관
과
 
정
보
활
용

교육과정 기준 (주제) 교과서 (중단원)

초등학교

1. 도서관과 친구하기
초등

(저)

1. 도서관은 보물창고

2. 나는 도서관 탐험가

3. 도서관 예절을 지켜요

2. 도서관과 정보활용
초등

(고)

1. 평생 학습 사회와 도서관

2. 인류 발전의 원동력 도서관

3. 독서생활과 도서관 

중학교

1. 학교생활과 도서관
1. 학교생활과 도서관

2. 우리학교 도서관 탐방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3. 학교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정보원

4. 학교도서관의 이용 예절

고등학교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1. 정보 사회와 정보 활용

2. 도서관과 정보활용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2. 학교 도서관 이용과 정보 활용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관 이용과 윤리
3. 지역 사회의 정보 환경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위생

<표 6> 교육과정 기준 ‘영역 1’에 대한 학교급별 교과서 단원으로의 실현 양상

<표 6>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1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가 

교과서의 ‘중단원’으로 실현되는 대응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단순 계량적 접근만 확인하더라도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1은 학교급별 교과서 대단원 1의 하위 중단원과 ‘일대일’ 대응(<표 5>와 

비교)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저), (고)와 중학교는 교육과정 기준에 비해 교과서

가 세분화되는 ‘일대다’로 확산되는 반면, 고등학교는 세분화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통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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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대일’로 수렴되는 것이 특징이다. <표 6>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1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을 대응시켰을 뿐인데 ‘일대일’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단순 산술적 개수뿐만 아니라 표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역을 확대해 학교급별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을 상세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기준 교과서 응집성

영역 주제 교육내용 중단원 학습목표
주제 

Vs 중단원

교육내용

Vs 학습목표

I. 

도서관과 

정보활용

초 2 5
저학년: 3 6 1:多 1:多

고학년: 3 6 1:多 1:多

중 2 5 4 8 1:多 1:多

고 6 15 3 8 多:1 多:1

Ⅱ. 

정보탐색과

 접근

초 2 4
저학년: 3/31) 6/ 6 1:多 1:多

고학년: 4 8 1:多 1:多

중 2 4 4 7 1:多 1:多

고 5 20 3 8 多:1 多:1

Ⅲ. 

정보분석과

 접근

초 2 7
저학년: 3 6 1:多 多:1

고학년: 5 10 1:多 1:多

중 3 9 4 8 1:多 多:1

고 5 16 4 10 多:1 多:1

Ⅳ. 

정보종합과 

표현

초 2 6
저학년: 3 6 1:多 1:1

고학년: 3 6 1:多 1:1

중 3 8 3 6 1:1 多:1

고 6 19 5 13 1:多 多:1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초 2 4 저학년: 3 6 1:多 1:多

고학년: 3 6 1:多 1:多
중 2 4 3 5 1:多 1:多

고 3 6 3 9 1:1 1:多

<표 7> 학교급별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간 영역별 대응 수준 비교

<표 7>은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간의 대응 항목의 개수를 비교한 후 그 응집성 수준을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대비 교과서가 세분하게 적용된 ‘일대다’로 응집성을 맺는다. 

즉, 영역별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주제’는 교과서로 실현될 때에 다수의 ‘중단원’으로 그 교육

내용을 세분화해 상세하고 심도있게 다룬다는 의미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주제가 누락되지 않고 

교과서 중단원에 모두 실현됨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외재적 응집성 확인은 

계량적 개수의 일치뿐만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은 학교급별과 무관하게 5개 영역으로 제시되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는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을 참고했을 때 대단원 2(책은 내 친구)와 3(정보야, 놀자)은 교육

과정 기준의 영역 2. 정보 탐색과 접근(나만의 문제 만들기,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에 대응된다. 특히 대단원 2는 

인쇄자료로서 책 전반을 상세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초․중등학교 전 과정에 처음 접하는 학교도서관 자료를 내용

으로 하는 이용자 교육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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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양상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실현되는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교과서 단원으로 외재적 응집성을 

맺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응집성 수준은 앞선 

<표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아 ‘통합사회’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을 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층위를 대상으로 응집성 수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대응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통하여 응집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은 ‘영역> 주제> 내용 요소> 교육내용’의 층위로 세분할 수 있다

(<표 2> 참고). 또한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대단원/ 중단원’으로 구성되며, 흔히 교과서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중단원은 다시 하위 단원인 소단원을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활동’으로 층위를 이룬다.

교육과정 기준에서 ‘교육내용’은 가르칠 내용을 명제문으로 진술한 것으로, 교과서에서는 학습

목표와 대응이 된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기준의 초등 영역 1-1에 해당하는 ‘기준’은 ‘도서관과 

친구하기’인 반면, 하위 ‘교육내용’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인 도서관이 초등학교 생활에서 차

지하는 역할과 학습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서관을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다. 교과서의 ‘학습

목표’ 역시 명제문으로 진술되므로 ‘교육내용’과 ‘학습목표’ 간의 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 ‘중단원’이 계량적 개수를 기준으로 일대일로 대응되는 중학교 ‘영역 Ⅳ. 정보종합과 표현

(<표 7>의 음영)’을 대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과정 

기준

영역 주제 교육내용

Ⅳ. 

정보종합과 표현
3. 정보활동 평가

① 정보문제 해결과정에서 절차상의 장단점이나 어려움, 정보원 활용상의 

특징 등을 기록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정보문제 해결결과를 주어진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학습목표

Ⅳ. 

정보 종합과 표현
3. 정보활동 평가하기 - 정보 과제 해결 단계를 되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다.

<표 8>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외재적 응집성 예시 1

<표 8>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일대일’ 대응의 응집성을 보인 예시로, 

하위 ‘교육내용’과 ‘학습목표’를 더하여 내용 측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

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교과서의 ‘학습목표’의 내용을 포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응집성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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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 7>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단순 계량적 개수의 대응이 

‘일대다’를 이루기 때문에 ‘교육내용’과 ‘학습목표’ 간 내용의 일치(유사성) 여부를 통하여 외재적 

응집성을 판단해야 한다. 

교육

과정 

기준

영역 주제 교육내용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

① 정보원의 제목을 보고 담겨진 정보의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다.

② 정보원의 차례를 읽고 담겨진 내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익혀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익힌다.

③ 정보원이 담고 있는 내용의 뒷이야기를 예측해 봄으로써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추론하는 방법을 익힌다.

교과서

대단원 중단원 학습목표

Ⅲ. 

정보 분석과 해석

1. 정보분석과 이해와의 

개념
- 정보 분석의 이해와 개념을 말할 수 있다. 

2.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 자료의 서명과 차례를 통하여 내용을 예측하고, 뒷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 자료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다. 

- 중심 내용을 요약하며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9>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외재적 응집성 예시 2

<표 9>는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이다. 교육과정 기준은 

‘예측하며 읽기’를 주제로 설정했지만 교과서의 중단원은 ‘정보분석의 이해와 개념’이 대응되므로 의미

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어 하위 ‘교육내용’과 ‘학습목표’를 더하여 내용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교육과

정 기준의 ‘교육내용’과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비교하면 오히려 중단원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에 

내용 측면에서 대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에 대응되는 

응집성 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를 표로 정리한 후 시각화하면 아래와 같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중학교)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2)

Ⅲ. 

정보 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 1. 정보 분석과 이해의 개념
Ⅲ. 

정보 분석과 이해
2.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
…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 및 조직하기 1. 정보 종합하기 Ⅳ. 

정보종합과 표현… …

<표 10>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분석 표현

 2)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와 어떻게 응집성을 맺는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우측 교과서 층위의 순서를 변경하였다. 

교과서의 층위는 대단원/ 중단원으로 구분되지만 <표 6>과 같이 직접적인 응집성 비교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직면하도록 편집한 후 그 응집 관계의 반영 상황을 선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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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학교급별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응집성 실현 양상 분석

1. 초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도서관과 정보생활’과 같은 인정 교과서는 학년이 아닌 학교급별을 특정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는 1학년때 배우든 3학년때 배우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신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은 단일 

학교급별로 제시된 반면 교과서는 학년을 저학년(1학년~3학년)과 고학년(4학년~6학년)으로 개발

되었다. 초등학교 학령 연한이 6년이란 점과 인지․정서․신체 등 성장 발달의 편차가 중등에 비하여 

크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학년과 고학년 같이 2단계 수준으로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은 <표 10>과 같이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이 교과서

의 ‘학습목표’에 일정 수준 반영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외재적 응집성을 판단하였다(<표 8>, <표 9> 참고). 

먼저 초등(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관계를 판단한 후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시각화의 방법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에 대응되는 교과서의 ‘중단원’을 같

은 선상에 두고, 교육내용과 학습목표의 내용 부합 여부에 따른 응집성 여부를 화살표로 표현하였다. 

초등(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분석한 후 

관계성을 표현하면 <표 11>과 같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초등(저)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도서관은 보물 창고 1. 

도서관은 

내 친구

2. 도서관과 정보활용 2. 나는 도서관 탐험가

3. 도서관 예절을 지켜요

Ⅱ. 

정보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제 만들기 1. 책은 내 친구 2. 

책은 

내 친구

2.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2. 책을 살펴보아요

3. 자료는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읽고 이해하기 1. 어디에서 정보를 찾나요? 3. 

정보야, 

놀자

2. 정보 정리하기 2.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나요?

3. 정보야, 나랑 놀자

1. 책을 올바르게 읽어요 4.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

2.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3.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요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표현하기 1. 말과 글로 표현해요 5. 

다양한 

독서표현

2. 정보평가하기 2. 그림으로 표현해요

3. 몸짓으로 표현해요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공정한 정보활용 1. 함께 나누는 정보 생활 6. 

올바른 

정보 생활

2. 정보윤리 2. 저작권을 보호해요

3. 인터넷을 올바르게 이용해요

<표 11> 초등(저)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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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저)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관계는 단순한 계량적 수치를 비교해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이 5개인 것에 비해 이에 대응되는 교과서의 ‘대단원’은 6개인 

점을 통하여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상세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수의 차이는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Ⅲ. 정보분석과 해석’이 교과서의 ‘대단원 3. 정보야, 놀자’와 ‘대단원 4. 즐겁고 

신나는 독서 생활’로 상세 구분 후 확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기준에 없는 ‘교육내용’이 교과서 독립 대단원으로 실현되었다. 교과서의 ‘대단

원 2. 책은 내 친구’는 3개의 중단원과 6개의 ‘학습목표’(교과서에서는 ‘이런 것을 배워요’에 해당)로 

구분된다. 해당 학습목표는 책의 역사, 책 만들기, 책의 구성, 책의 서지사항, 한국십진분류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단원 2는 학교도서관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고)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분석한 후 

관계성을 표현하면 <표 12>와 같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초등(고)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1. 도서관과 친구하기 1. 평생 학습 사회와 도서관 1.

평생 학습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

2. 도서관과 정보활용 2. 인류 발전의 원동력 도서관

3. 독서 생활과 도서관

Ⅱ. 

정보탐색과 

접근

1. 나만의 문제 만들기 1. 도서관 자료의 정리 규칙
2.

도서관 자료의 

활용 

2. 정보원 찾아 가려내기 2. 인쇄 자료 활용하기

3. 영상 자료 활용하기

4. 전자 자료 활용하기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읽고 이해하기 1.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이해하기

3.

정보 과제 해결 

따라하기

2. 정보 정리하기 2. 나만의 과제 만들기

3. 정보원 가려내기

4. 정보 읽고 정리하기

5. 정보 표현하고 평가하기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표현하기 1. 정보 과제 해결 과정 익히기 4.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

2. 정보평가하기 2. 학습 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3. 생활 과제 해결에 적용하기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공정한 정보활용 1. 올바른 정보 활용하기 5.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생활

2. 정보윤리 2. 저작권 바로 알기

3. 정보 윤리 실천하기

<표 12> 초등(고)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초등(고)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과 교과서의 ‘대단원’의 개수는 동일하다. 

단순한 계량적 수치만 두고 볼 때는 동일 범주에서 응집성 관계가 맺어질 최소 조건은 충족되었다. 

하지만 동일 범주 선상에서 같은 위계로 응집성을 맺는 건 ‘영역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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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5. 스스로 책임지는 정보생활’ 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4개의 영역(또는 대단원)은 동일 

범주 선상에서 응집성 관계를 맺거나 또는 인접 범주에 걸쳐 응집성 관계를 맺는다. 

이와 같은 혼선은 교과서 ‘대단원 4. 정보 과제 해결 능력 적용하기’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고)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대단원 4는 ‘대단원 3. 정보 과제 해결 따라하기’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학습자가 직접 적용하는 단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대단원 4의 중단원은 모두 ‘나만의 과제 만들기

-정보원을 찾아 가려내기-정보읽고 정리하기-정보표현하고 평가하기’로 구성되었다. 동일한 학습내용

에 대하여 대단원 3은 예시형 이론으로, 대단원 4는 적용형 실제로 나누어 단원을 구성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교육과정 기준이 같거나 다른 범주 선상에서 응집성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그 관계성을 시각화하였다.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중)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1. 학교생활과 도서관 1. 학교생활과 도서관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2. 정보과제 해결과 정보생활 2. 우리 학교 도서관 탐방

3. 학교 도서관의 여러 가지 정보원

4. 학교 도서관의 이용예절

Ⅱ. 

정보탐색과 

접근

1. 정보과제 정하기와 정보요구파악하기 1. 정보 과제 해결과 정보 생활
Ⅱ.

정보 과제와 

정보 탐색

2. 정보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찾기 2. 정보 과제 정하기와 정보 요구 파악하기

3. 정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보 탐색하기

4. 정보 탐색 과정의 종합적 이해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예측하며 읽기 1. 정보 분석의 이해와 개념
Ⅲ.

정보 분석과 

이해

2. 비판하며 읽기 2. 인쇄자료의 분석과 이해

3. 요약하며 읽기 3. 영상자료의 분석과 이해

4. 전자자료의 분석과 이해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 종합 및 조작하기 1. 정보 종합하기 Ⅳ.

정보 종합과 

표현

2. 정보 표현하기 2. 정보 표현하기

3. 정보활동 평가 3. 정보활동 평가하기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정보와 저작권 1. 평생학습과 도서관 Ⅴ.

미래의 

정보생활

2. 정보사회와 정보윤리 2. 정보와 저작권

3.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

<표 13> 중학교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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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명칭을 교과서의 ‘대단원’ 명칭에 반영하

였다. 물론 영역 명칭과 대단원 명칭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일부 단어가 바뀐 사례도 있다. 교육과정 

기준에서의 ‘정보활용’은 교과서에서 ‘정보생활’로 조정되었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정보

접근’, ‘정보해석’은 교과서에서는 각각 ‘정보탐색’, ‘정보분석’ 정도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의미를 

두고 볼 때 큰 차이를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동일 범주 선상에서 ‘일대다’ 또는 

‘일대일’의 응집성을 맺는다. 초등(고)의 사례처럼 인접 범주에 걸쳐 응집성을 맺는 예시는 1건에 

불과하다.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Ⅰ과 Ⅱ는 동일 범주 선상에서 ‘일대다’ 대응의 응집성을 맺는다. 

이는 교육과정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기 위하여 교과서의 중단원 개수를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Ⅳ와 Ⅴ는 교과서 대단원으로 실현될 때 ‘일대일’ 대응의 응집성을 

맺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영역 Ⅲ의 모든 ‘주제’는 대단원 Ⅲ의 ‘인쇄자료 분석과 이해’로 수렴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영역 Ⅲ의 주제가 예측하며, 비판하며, 요약하며 읽기와 같이 주로 인쇄자료에 적용되는 

읽기 전략(정보분석과 해석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가 

개정될 시기인 2000년대 중반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자료, 전자자료를 손쉽게 제작․편집하거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갖춰진 시기는 아니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준의 ‘교육내용’이 교과서의 ‘학습목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그 관계성을 시각화하였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중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과 교과서 ‘대단원’의 

명칭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대단원의 계량적 수치 대응이 

‘다대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급별과 차이가 난다. 고등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

과정 기준이 5개 영역과 25개 주제로 제시된 반면, 교과서는 5개 대단원과 18개 중단원으로 이루

어졌다. 

초등, 중학교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개수보다 교과서의 대단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과 반대이다. 오히려 교육과정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것이다. 교육과정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고 교과서로의 실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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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것이 아니라 중복된 것임을 볼 때 결국 교육과정 기준은 모두 교과서로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동일 범주 선상에서 ‘다대일’ 또는 ‘일대일’의 응집성을 

맺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서 (고)

영역 주제 중단원 대단원

Ⅰ. 

도서관과 

정보활용

1. 정보사회와 정보생활 1. 정보 사회와 정보 활용

Ⅰ. 

도서관과 

정보생활

2. 도서관과 정보생활 2. 학교도서관 이용과 정보생활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과 평생학습 3. 지역사회의 정보환경

4. 정보활용과정

5. 도서관 이용과 윤리

6. 정보자료의 이용과 위생

Ⅱ. 

정보탐색과 

접근

1. 정보요구 확인 1. 정보 과제 파악과 탐색전략 수립

Ⅱ. 

정보 과제와 

정보 탐색

2. 정보탐색전략 수립 2. 매체별 정보 탐색

3. 참고자료 이용 3. 탐색 자료의 평가와 관리

4. 온라인 목록과 인터넷 정보검색

5. 탐색결과의 적합성 판단

Ⅲ. 

정보분석과 

해석

1. 정보분석과 해석의 과정 1. 정보분석과 이해의 배경

Ⅲ. 

정보 분석과 

이해

2. 정보자료의 구성요소 2. 인쇄자료와 독서

3. 독서활동과 전략 3. 영상자료와 시청

4. 영상자료의 시청 4.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5. 전자자료와 브라우징

Ⅳ. 

정보종합과 

표현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의의 1. 정보종합과 표현의 이해

Ⅳ.

정보 종합과 

표현

2. 정보종합 및 조직 방법 2. 글에 의한 정보 종합과 표현

3. 정보자료의 인용과 참고문헌작성 3. 말에 의한 정보 종합과 표현

4. 정보표현과 전달전략 4. 시각적 정보 종합과 표현

5. 정보매체와 표현의 실제 5. 정보활동평가

6. 정보활동 평가와 반성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1. 민주사회와 지적자유 1. 정보윤리와 사회 Ⅴ. 

정보윤리와 

사회적 책임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2. 저작권 존중과 공정한 이용

3. 인터넷과 정보윤리 3. 인터넷과 정보윤리

<표 14>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외재적 응집성 실현 양상

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인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는 󰡔정보와 매체󰡕
(1996), 󰡔정보와 도서관󰡕(2002), 그리고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 등 3종이 개발되었으며, 그 

가운데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전문단체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근간으로 모든 학교급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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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된 인정 교과서이다. 다만, 국가 수준의 검인정 체계에 준하는 교과서 개발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도서관과 정보생활’이 기획, 개발된 점에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반영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형식, 내용이 일치하는 관계를 외재적 

응집성이 실현된 관계로 보고, ‘도서관과 정보생활’ 4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의 교과서 실현 양상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 개수와 

교과서의 ‘중단원’ 개수의 대응 수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상 교과서로 

실현될 때에 성취기준과 중단원 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맺는 것을 비교 전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과 <표 5> 참고). 이에 따라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이 교과서로 실현될 

때는 대개 ‘일대다’의 대응 관계로 나타났다(<표 7> 참고). 이와 같은 ‘일대다’의 대응 관계는 교육

과정 기준에서 제시한 ‘주제’가 교과서로 실현될 때에는 둘 이상의 ‘중단원’으로 상세하고 심도있

게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거꾸로 ‘다대일’로 대응을 맺는 단원이 많은 

것으로 구분된다. 고등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 체계가 상세하게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 사이 ‘일대다’의 대응 관계를 맺는 ‘도서관과 정보생활’ 중등학교급별은 

중학교의 영역 Ⅳ와 고등학교 영역 Ⅴ(<표 13>, <표 14>의 음영)와 같이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맺도록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단원 층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기준의 개발 

이후 교과서가 집필되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응집성은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중등 2종은 교육과정 기준의 주제와 교과서의 중단원이 동일 범주 안에서 

‘일대다’ 또는 ‘다대일’로 응집성을 보이는 반면, 초등 2종의 응집성 양상은 동일 범주 기준을 넘어 

‘일대다’ 대응을 맺을 정도로 혼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기준은 초등학교 

급별을 고려한 내용 체계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육과정 기준은 초․중․고로 

구분했지만, 실제 초등 교과서는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더 구분해 발행한 점과 초등 교과서 2종의 

‘대단원’ 명칭은 교육과정 기준의 ‘영역’ 명칭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저) 교과서는 교육과정 기준에서 제시하지 않은 ‘주제’가 독립된 ‘단원’으로 실현되었다. 해당 

단원의 내용은 책(인쇄자료)의 역사, 구성, 서지사항, 십진분류 등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이하는 

학교도서관에 관한 이용자 교육 관련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초등학교 급별을 고려한 교육과정 

기준의 주요 명칭 체계의 조정과 초등 저학년 수준에 적합한 교육내용 개발 등을 반영해야 한다.

교과서 개발은 대상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배경과 축적된 선행연구, 많은 예산과 집필진이 

필요한 거대 사업이다. 현재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포함한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의 개발은 

1996년 󰡔정보와 매체󰡕의 출판 이후 3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교과서 개발 경험과 학교도서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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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비 부족한 사서교사와 연구진 등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낸 것이다. 특히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교육과정 기준을 근간으로 개발된 최초의 교과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 

교과서의 후속 개발을 위하여 이병기(2019)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로의 수용과 거시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고, 박주현, 강봉숙, 이병기(2021)는 기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 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소병문(2022)은 정보활용교육 관련 교과서 3종의 

내용 요소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여 후속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교육과정 기준과 교과서의 개정 방향

까지 더한다면 ‘도서관과 정보생활’의 후속 교과서 개발에 충분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사 내용>

이 연구는 2022년 11월 갑작스런 병마로 세상을 떠난 김강선 선생님(서울용답초등학교 사서교사)

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동학들(공동저자 3인)이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며 발표한 

논문입니다. 고인을 포함한 박사과정 4인은 2022학년도 1학기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문

헌정보교육방법론’ 강의를 통하여 󰡔도서관과 정보생활󰡕(2011) 교과서 4책의 교육과정 기준과 교

과서의 응집성 수준을 분석하고 함께 발표, 토론하며 연구하였습니다. 그 직접적인 성과가 이 연구

의 4장입니다. 김강선 선생님은 20년 남짓한 사서교사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현장 사례 개발, 강의 

연수 진행, 활동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사서교사로서,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문학교육을 주제

로 석사과정을 한 번 더 마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후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

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건강의 악화로 우리 곁을 떠났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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